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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러시아 소비자의 연간 일인당 과실 류 소비량은 약 34kg으로 이는 기타 유럽 국가 및 

미국의 연간 소비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비실적임 

 

-총 소비량 중 사과가 10.5kg으로(30%) 가장 많았으며 바나나는 4.5kg(13%), 오렌지 및 

감귤류가 3kg(8%)를 차지함 

 

- 러시아인 들은 과일을 주로 간식이나 기차 이동 시 이용 

 

○러시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과실 류는 사과, 바나나, 오렌지, 포도, 배의 순서로 

나타났으며 파인애플, 망고, 아보카도 등 열대 과실 류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

 

- 다만 열대 과실 류의 선호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

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임 

 

○ 감귤은 겨울에 가장 많이 수입, 판매되고 여름에 가까울수록 유통물량이 적은 편임 

 

- 감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준비하는 과일로 12월에 소비량 급상승 

- 여름에는 수박, 메론, 살구, 자두, 포도 등 다양한 계절과일이 판매되어 감귤에 

대한수요는 매우 낮음 

 

○감귤은 신선과일로 소비하기도 하지만 주스, 제빵, 디저트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

 

○모로코와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산 감귤이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



제품이며, 스페인산의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고급제품이라는 인식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

자리잡고 있어서 주로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기타 대도시에서 중산층 이상의 

소비자들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짐 

 

- 모스크바의 일부 고급 슈퍼마켓에서는 고가의 태국산, 일본산 감귤 판매 

- 노보로시스크가 위치한 남부지역에는 이스라엘, 터키, 파키스탄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

있으며,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중국산, 극동지역에서 한국산 감귤도 유통되고 있음 

 

○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, 45%의 응답자가 감귤류 소비가 가장 많은 가을/겨울에 1회 

이상 감귤을 구입하며, 이 중 40%의 1회 구입량은 1kg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

 

- 러시아에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품종의 감귤이 들어와 있지만, 설문조사 결과 가장 

선호하는 원산지는 모로코이며, 품종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

 

- 주요 감귤류 구매기준은 당도와 과즙함량으로 응답 


